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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방약 복용 필수, 말라리아

열원충(Plasmodium) 속 원충에 감염되어 발생하

는 급성 열성질환으로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

에 의해 전파된다. 서서히 발생하는 발열과 권태감이 

초기에 나타나고 이후 오한, 발열, 발한 후 해열이 반

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며 중증으로 진행시 

황달, 혈액응고장애, 신부전, 간부전, 쇼크, 의식장애, 

섬망, 혼수 등이 나타날 수 있다. 조기 진단이 중요하

며, 말라리아 유형 및 여행지역에 따른 말라리아 약제 

내성 현황을 고려한 치료제를 사용하게 된다. 예방하

려면 여행 전부터 귀국 후까지 예방약을 복용하는 것

이 좋은데, 예방약은 여행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 

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기피제, 모기장, 방충망을 

사용하고 긴소매, 긴바지를 착용해야 한다. 말라리아

의 매개체인 모기는 저녁과 밤에 활동하므로 이 시간

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해외여행이 

급증하고 있다. 해외로 여행을 떠날 때에는 현지에서 

감염병이나 고산병이 걸릴 수 있고, 장시간 비행으로 

혈전이 생기거나 시차 적응 문제로 수면장애 등이 발

생할 수 있다. 이중에서도 감염병은 흔히 발생하고 전

파의 위험이 있어 공중보건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

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하다. 해외여행 후 발생

하는 감염병의 종류와 위험도는 여행자의 건강상태, 

여행 목적, 여행국가, 여행지 등에 따라 상이하다. 예

방접종과 예방약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전 출

국국가에 대한 정보 확인이 꼭 필요하며, 경우에 따라 

의사 진료와 약제 처방,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. 해외여

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감염병에 대해 알아보

고, 해외여행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5가지 주의사항을 

소개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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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를 주거나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. 특히 개, 원숭이 

등이 위험한데, 광견병 고위험지역에서는 달리기나 

자전거타기를 피해야 한다. 동물에게 물렸으면 광견

병이나 헤르페스 B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후 예방요법

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야 한다.  넷째, 배탈과 설

사를 조심해야 한다. 식사 전이나 화장실 다녀온 후 반

드시 손을 씻고, 길거리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. 뷔

페 음식에 음식 덮개가 없거나 파리가 있다면 먹지 말

아야 하고, 조개나 덜 익힌 음식, 살균되지 않은 유제

품은 피해야 한다. 수돗물이나 수돗물로 만든 얼음도 

먹지 않는 것이 좋다. 마지막으로 성병과 혈액 전파 감

염을 주의해야 한다. 상업적 성매매자나 지역주민과

의 성행위는 성병 위험이 있으니 피하고 침술, 피어싱, 

문신 등도 피해야 한다.  

에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. 

숲 모기 조심, 뎅기열

뎅기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급성 열성질환

으로 동남아시아, 아프리카, 중남미 지역에 주로 발생한

다. 숲 모기에 의해 전파되고,  감염되면 발열기, 급성기, 

회복기를 거치게 되는데 심한 두통, 안와통증, 근육통, 

관절통이 발생한 후 흉막삼출, 복수, 저단백혈증, 출혈

성 징후, 간염, 심근염 등이 발생하고 이후 회복기에 발

진이 발생할 수 있다. 아직 항바이러스제는 없으며 대증

치료를 하는데,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면 치사율이 5%

에서 20%까지 증가할 수 있어 위험하다. 모기에 의해 

전파되므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 

어린아이는 특히 조심해야, 홍역

홍역은 백신 접종으로 우리나라에서 퇴치된 감염병

이지만 아직까지 동남아시아, 유럽 등을 포함한 많은 나

라에서 유행하는 편이다. 홍역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발

열성 발진성 질환으로 공기를 통해 감염될 수 있고 고

열, 발진, 콧물, 결막염 등의 증상이 대표적이다. 아직 

MMR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영아와 소아에게 특히 

주의가 필요하다. 

해외여행에서 주의해야 할 5가지 

해외여행에서 감염병을 피하려면 다섯 가지를 지키는 

것이 좋다.    

첫 번째, 모기나 진드기 등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

해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기피제를 쓰는 것

이 좋다. 방충망이나 모기장 등으로 모기 등 해충의 접

근을 막아야 한다.  둘째, 호흡기 감염과 결핵을 막기 

위해서는 자주 손을 씻고,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집 

지역은 피하는 것이 좋다.  셋째, 광견병 같은 동물을 

매개로 한 질환을 예방하려면 동물들에게 함부로 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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